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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나친 겸양지덕 발언 논란
곽결호 차관 플래스틱리사이클 축사 “이상적인 법안 양산” 스스로 자책

2003년 12월29일 한국플래스틱리싸이클링협회 연말 행사에서 환경부 곽결호 차관의 축사가 지나치게 환경부

의 업적을 낮추는 발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곽결호 차관은 한국플래스틱리싸이클링협회 송년의 밤 행사 축사에서 “환경부의 정책이 미래지향적이고 이

상적으로 입안돼 답답한 규제를 양산하는 일이 있어 플래스틱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차관의 “이상적인 정책, 답답한 규제 양산”이라는 발언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일부 플래스틱기업 관

계자들은 환경부를 대표하는 차관이 협회 축사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넘어선 신중치 못한 언행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 차관의 발언이 열심히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많은 환경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앞

으로 화학기업들에게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 환경정책에 대한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곽결호 차관은 “현재 Re-Use 방식의 재활

용 방법은 1차원적인 방식이며 고형화 연료 사

업과 기름 생산 사업 등 고도화된 재활용 방식

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

다.

그러나 화학기업 관계자들은 기름 생산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환경부가 지원하

겠다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해보기는 

했는지 모르겠다”며 “만약 기름이 생산된다면 

현재 시중 유가보다 100% 이상 비쌀 것으로 예

상되는 상황에서 누가 사서 쓸지 궁금하다”고 

환경부의 지원 의지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적 정책입안 발언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

는 “화학기업인들의 행사에서 겸양지덕을 보이

는 겸손의 말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

니다”며 이날 발언을 화학기업인들이 모인 장소를 고려한 한국적 정서의 연장선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재활용 사업 지원에 대해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의 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전체 재

활용산업 육성의 의지일 뿐 특정사업의 대한 특혜성 발언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환경부 실무의 수장인 차관이 한국플래스틱리싸이클링협회의 송년의 밤 행사에 참가한 것 자체

도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몸을 낮춘 발언을 한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

나 하는 시각도 제기되는 등 파장이 더욱 커질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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